
- 1 -

경찰이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후보의 자택에만 24시간 경비 병력을 배치한 사실

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 후보가 5월 1일 국무총리직 사임을 발표한 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

행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나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의 승인도 없이 단독으로 경

비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한 후보가 현직 총리 신분이 아닌 단순한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은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공식 경비 원칙을 무시하고, 오직 윤석열의 정치적 후계

자에게만 국가 치안 자원을 과잉 집중시켰습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경찰의 판단을 내린 이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행입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서 비정상적 속도로 승진하여 특혜를 누린 ‘윤심 최측근 경찰’으로 불리며 윤

석열 내란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왜 후보자의 신변경호를 넘어 사저경비까지 서울경찰청이 즉각 움직였습니까?

왜 이 시설경비는 유력 정당 후보가 아닌, 윤석열의 아바타 한 사람에게만 제공

됐습니까?

이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테러위협에 대한 중요인사 보호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시설경비 특혜로서, 서울경찰이라는 국가 치안 권력이 내란 기획 세

력과 함께 움직였다는 실증적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덕수 후보에게도 묻습니다. 혹시 아직도 국무총리로서 누리던 특권을 

원하십니까? 후보가 출타한 자택에 주로 남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비의 실질 

대상이 혹시 자택에 머무는 부인 최아영 씨는 아닙니까?

최 씨는 정·관계에서 김건희 씨와 깊은 친분과 연계 의혹이 제기되어온 인물입

니다. 윤석열-김건희, 한덕수-최아영 부부가 권력 사적 네트워크로 얽힌 동맹관

한덕수는 왜 경찰의 경호 특혜를 받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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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는 시선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번 경비 배치는, 결국 윤심이 지시하고, 윤심의 경찰이 움직이며, 실질적 수혜

는 최측근 부인이 받았다는 방증 아닙니까?

윤석열 체제가 무너지자, 경찰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 후보만을 지키고 있

습니다. 대체 이것이 국가입니까, 아니면 사조직입니까?

국민은 압니다. 경찰이 지킨 것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권력의 잔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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